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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장해인 재활 지원 새 도약...
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새 출발 선포

- 2030년까지 산재환자 재활보조기기 보급 점유율 50% 목표
- 산재 장해인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강화

  산재 장해인의 재활을 책임져 온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가 새로운 
출발을 알렸다. 공단은 1일 인천 재활공학연구소에서 ‘새 출발(New Start) 
선포식’을 열고 산재 장해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와 재활보조
기기 보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.

  1994년에 설립된 재활공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공공재활보조기기 전문 
연구기관으로, 그동안 의수·의족·휠체어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개발·보급하며 
산재 장해인의 직업 복귀와 삶의 회복을 도왔다. 지난 8월에는 ‘생체모사형 
의족’으로 인간공학디자인 대상을 받으며 기술력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
인정받았다.

 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 근로자들이 연구 성과의 혜택을 보다 더 체감할 
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, 올해 초부터 조직 진단과 전문가 자문을 
거쳐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마련했다.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
실행에 돌입한다.

  새 비전의 핵심은 ‘연구에서 현장으로’다. 공단은 의수·의족·보조기, 경량 
전동 휠체어 등 산재환자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, 2030년
까지 보급 점유율을 50%(연간 1만 6천건)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. 단순 
연구개발을 넘어 ▲맞춤형 컨설팅 ▲피팅 ▲수리 ▲사후관리 등 수요자 
중심의 제작·보급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.



 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“이번 선언은 산재 장해인의 일상 복귀와 
직업 복귀를 뒷받침하는 실천적 로드맵”이라며, “더 많은 분이 재활보조
기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
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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